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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for Efficiency and Tech Upgrades May 

Counter Fall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Economies

효율성 제고와 기술 고도화 추진이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전자부품·금속 등 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민간 자본을 신흥 경제국으로 유인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 기술 관련 분야는 핵심 

광물과 재생 가능 자원의 풍부함,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신흥시장에서 점점 더 

선호되고 있다. 이 분야는 2021년 이후 발표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가운데 약 7,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또한 FDI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약 6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만 개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19 팬데믹,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장기화된 성장 부진으로 인해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해외직접투자)가 정체되는 등의 광범위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IFC의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 대한 FDI 유입은 2015년 이후 경제 규모 대비 약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FDI 사업 

발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진전이다.  신규 

생산시설 건립과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위와 같은 

사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망 강화, 경제활동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부품·원자재 

공급 산업에서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사례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신흥 경제에서 발표되는 전체 거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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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mpathy Fades: The Collapse of 

Humanitarian Responsibility in a Structurally 

Broken World

공감이 사라질 때: 구조적으로 무너진 세계에서 

인도적 책임의 붕괴

 오늘날 글로벌 인도주의는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유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되며, 오랫동안 인도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공감이 사라질 때, 이는 단순한 

연민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다:  

즉, 국제 인도주의의 구조적 토대로 기능해온 공적개발원조(ODA)의 

쇠퇴, 이주의 안보화(securitisation of displacement), 원조의 

도구화(instrumentalisation of aid), 그리고 혁신과 포용 사이의 

괴리 심화이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위험에 대한 노출, 

회복탄력성, 불의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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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se of Television: Evidence From 

Nutritional Outcomes in Rural China

텔레비전의 저주: 중국 농촌 지역 영양 상태에 대한 

실증 분석

 영양 전환(nutrition transition)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나,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정보 전달 매체였던 대중매체가 이 

전환을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4~2015년까지의 중국 보건·영양조사(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농촌 지역에서 TV 시청이 영양 결과(nutritional outcomes)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연구에서는 TV 노출을 시청 시간(viewing time), 프로그램 

노출(program exposure), 광고 노출(advertisement exposure)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 노출은 측정 방식과 무관하게 과체중 및 비만 확

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남성,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 한족(Han ethnicity), 고소득 가구, 

낙후 지역 거주자에게서 두드러졌다. 반면, TV 시청은 식이 지식

(dietary knowledge), 식이의 질(dietary quality), 운동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식이나 당류 음료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 소비 증가와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 양 소  섭 취 량  증 가 에 는  통 계 적 으 로  유 의 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V 시청이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 심화 

등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함의를 보여준다. 이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전통적인 

방송 매체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술 매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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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cuses and Trends in Food Security: 

Bibliometric Analysis

식량안보 연구의 주요 주제와 동향: 계량서지분석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발표된 식량안보(food security) 연구 

성과에 대한 문헌계량학적 분석(bibliometr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은 COVID-19 및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확대되고, 동시에 디지털 농업 및 

기후 스마트 혁신과 같은 새로운 연구 영역이 부상하면서 

학계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분석 결과, 환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식품과학·기술, 농학, 식물과학, 녹색 및 지속가능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안보 연구가 점차 기술 기반의 통합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스마트 농업의 연계, 포용적 

식량 정책 개발, 공정무역(fair trade practices) 보장, 사회보호제도의 

강화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just)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원칙은 식량 폐기물 감축, 도시 식량안보 강화, 충격 

대응 능력(shock resistance) 제고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는 식량 시스템 내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을 규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이 

소외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개발·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순환경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식량 손실과 

폐기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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